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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노동조합 중앙, 수도권 및 대구지방본부 간부 40여명은 태풍 ‘매미’의 피해현장인 경상북도 고령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앞서 지재식위원장은 수박겉햝기식의 봉사가 아닌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고령군청 직원에 의해 도착한 곳은 하천 주변의 비닐 하우스였다. 고추와 호박 등을 심었던  비닐하우스는 비와 바람에 비닐이 다 찢겨나가고 파이프 골절은 휘어져 흉물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었다. 대부분의 작업은 이런 비닐 하우스를 철거하거나 복구하는 일들이었다. 
비닐 하우스 주인은 이곳에서 10년째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피해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며 피해가 너무 커서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다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봉사대는 약 100미터 길이의 비닐 하우스 30여동 골짜기마다 흩어진 비닐을 수거하기도 하고, 또 산소절단기로 구부러진 파이프를 절단하며, 땅속에 박혀있는 파이프를 뽑아 다시 비닐하우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위원장은 16일 오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오후에는 이번 태풍피해로 인하여 통신시설 긴급복구에 땀흘리고 있는 마산, 고성, 통영, 거제 등 경남지역 조합원들의 현장 위로방문이 있었다.


16일 36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전쟁은 여론 및 증거 조작 등으로 치러진 전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것은 전쟁의 책임과 군비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한국이 이에 동조해 파병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61개 시민단체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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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주민과 시름을 함께”


노동조합 간부 40여명 경북고령 찾아 수해복구에 구슬땀 흘려








▲16일 경북고령을 찾은 조합간부들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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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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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을 모읍시다





수해로 인해 시름에 빠진 수재민을 위한 모금에 뜻있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부장 분회장께서는 조합원의 정성을 모아 계좌에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 좌: 국민은행 006-01-0793-371 


한국통신노동조합


문 의: 중앙본부 조직처 031-72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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